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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배출하면 모두 재활용될까 플라스틱 재활용의 불편한 진“ ?”...

실

높은 재활용률 뒤에 가려진 현실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- ...“

문제 해결 어려워” -

분리배출한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는 모두 새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

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내놓은 플라스틱 중 상. . 

당수는 여러 처리 과정을 거치며 재활용되지 못한다 특히 통계에 잡. 

히는 재활용률이 실제로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율과는 차‘ ’

이가 있어 플라스틱 재활용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이어지고 있다, .

그린피스의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

폐기물 통계상 재활용률은 약 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새로운 제64% . 

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물질재활용 비중은 약 수준에 그친다 폐26% . 

이미지 출처 쿠키 뉴스: 



플라스틱을 소각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까지 재활용에 포함되면서 

소비자가 생각하는 재활용과 통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‘ ’ .

문제는 재활용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플라스틱은 . PET, PP, PE, PVC 

등 여러 종류의 재질로 나뉘며 서로 다른 재질이 섞이면 재활용이 어

려워진다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은 플라스틱 여러 소재가 결합된 복. , 

합재질 포장재도 재활용 과정에서 한계가 있다 결국 소비자가 분리배. 

출한 플라스틱이 모두 새로운 제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.

플라스틱 사용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대한환경공학. 

회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년 1 1982 15kg

에서 년 으로 약 배 증가했다 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2020 150kg 10 . 1

생량 역시 같은 기간 에서 으로 크게 늘었다 재활용 기술이 2kg 139kg . 

발전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양이 계속 증가한다면 폐

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.

이에 정부는 단순히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플라스, 

틱을 재생원료로 만들어 다시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순환경제 구축을 

추진하고 있다 년까지 신규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이상 줄. 2030 30% 

이고 재생원료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또한 선별 , . AI 

설비와 열분해 기술을 활용해 폐플라스틱 회수 재활용을 강화하고 일· , 

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리 인. 

프라 확대와 탈플라스틱 캠페인을 추진하며 향후 폐배터리 폐패널 등 , , 

미래 폐자원으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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